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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튜브 채널 ‘자이언트 펭tv’ , Chosun.com, Donga.com출처: 유튜브 채널 ‘워크맨’, 한국일보

상사, 손님, 고용주 등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현실에서는 하지 못할 말들을
거침없이 쏟아내는 그의 풍자 방식은 ‘앞에서는
아무 말 하지 못하고 뒤에서 분을 삭힐 수 밖에
없는 상황을 겪어본’ 밀레니얼 직장인들의
공감을 사 큰 인기를 얻고 있음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는
“꼰대 문화에 반기를 든 젊은 세대들에게 펭수의
말과 행동은 통쾌함 그 자체”라며
“특히 주로 교육 콘텐츠를 내놓는 EBS에서
반항적인 캐릭터를 내놓은 것도 반전의 재미를
줬다”고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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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조정석과 걸그룹 에이핑크의
손나은이 출연한 동원참치광고는
수능금지곡으로 불릴 정도로 중독성이
강한 멜로디와 B급스러운 언어유희를
활용한 ‘동원참치송‘ 으로 유튜브와 SNS 
등 온라인에서 화제를 모음

가수 송가인이 출연한 ‘초월홍삼’ 
광고는 중독성 강한 멜로디의

＇초월홍삼송‘과 B급 그래픽 효과로

15초 분량의 유튜브 광고에서도
건너뛰기 버튼을 누르지 않고 영상을

모두 시청한 조회율이 30%에 달함

출처: 노컷뉴스

“묻고, 더블로 가", 
"화란아, 나도 순정이 있다“
"마포대교는 무너졌냐. XX야“
"젊은 친구들, 신사답게 행동해"

곽철용 캐릭터는 B급정서, 밈 트렌드와 결합되어 하나의 놀이문화가 됨

네티즌들은 극중 건달이자 깡패인 곽철용 캐릭터를 두고 '자신을 무시하는
상대에게도 신사답게 행동하는 순정파', '미국에 아이언맨이 있다면 한국에는
아이언드래곤(철용)이 있다' 등 열광하는 모습을 보임

김교석 대중문화 평론가는 “곽철용 캐릭터는 좌고우면 하지 않고 마초적인
성향의 캐릭터인데, 많은 사람들이 요즘의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예전 타짜 상영
당시에는 찾지 못했던 쾌감 등을 느낀 것 같다” 고 설명함

 <타짜 3> 개봉으로 <타짜1>을 다시 찾아보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당시에는
부각되지 못했던 전형적인 건달 캐릭터인 곽철용이 재조명 되고 있음

 곽철용과 그의 대사들은 밈(Meme) 트렌드와 결합되어 더욱더 확산됨

밈(Meme): 인터넷에서 유행어ㆍ행동 등 모방해 만든 사진이나 영상

 B급, 비주류문화가 정교하게 잘 짜인 A급 주류 문화를 위협하고 있음

 더 멋있고 고급스러운 것이 대중의 취향이라는 불문율을 깨고
‘삼류’스러움, 쓸고퀄 (쓸데없는 고 퀄리티) 이 더 주목받게 됨

출처: 노컷뉴스, 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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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다음(Daum), 리걸타임즈, BBC 코리아

최근 5년간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
발생 · 검거 현황
(경찰청)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8년 한해에만 악성 댓글 등 인터넷 게시 글로
발생한 온라인 명예훼손·모욕 사건이 1만5926건에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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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카카오는 댓글 창이 "건강한
소통과 공론의 장을 마련한다는
목 적 에 도 불 구 하 고 그 에 따 른
부작용 역시 존재해 왔다"며 미국 대표 언론 뉴욕 타임스,

월 스 트 리 트 저 널 , 워 싱 턴
포스트는 기사 첫 화면에서
댓글을 볼 수 없게 해뒀으며,

한번 클릭을 더 해야 댓글 창을
열 수 있게 설정함

- 댓글을 달 수 있는 기사를 선택적으로 한정하거나 댓글 창이 없는 미국

- 일본의 대표 검색포털 야후 재팬은 악성 댓글 점검, 미 표시, 삭제조치 진행

또 뉴욕타임즈의 경우, 댓글을 달 수 있는 기사를 한정해 선택적으로 댓글 창을
제공하고 있으며, CNN 등 방송사 역시 댓글을 달 수 있는 기사를 한정해 선택적으로
제공함. 영국의 BBC, 가디언 등도 댓글 창이 없음

반면 일본의 사정은 한국과 비슷한데,

일본의 대표 검색 포털 야후 재팬 역시 댓글 창이 있고
다양한 댓글이 달림. 야후 재팬은 문제가 되는 댓글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악성 댓글 점검, 미 표시,
삭제 조치를 진행하고 있음

"오랜 시간 다양한 고민의 과정을 거쳐왔고, 그 첫 시작으로 연예 뉴스 댓글
서비스 잠정 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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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Kokuyo Design Award 2018










